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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경영하시는 업주나 간부들은 본인들이 직접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 회계업무를 맡깁니다. 대부분의 회계사와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겠지만 정직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는 업주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많은 업주들과 접촉을 하는 저는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는 업주들의 고충을 한달이 멀다하게 듣습니다. 


직원들의 부정행위의 방법도 각양 각색입니다. 어떤 직원은 있지도 않은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주문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업주가 신임하여 맡긴 점포의 판매기록을 조작하거나 영수증 없이 상품을 팔아 회사의 자금을 착복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잘 알려진 의류체인점을  성장시킨 제 친구한 분은 직원들의 착복행위를 탐지하지도 못했고 의심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파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분은 신임하던 직원이 유령회사에 빼돌린 자금으로 나이트 클럽을 차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탐지한 경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회사들도 엔론사와 월드컴 같은 대회사들이 있지도 않은 이익이나 작은 이익을 천문학 적으로 부풀려서 수 많은 투자자들에게 평생 모은 연금을 날리는 쓰라린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부정을 지시했거나 묵시적으로 허용한 회사의 최고 간부진들은 속속 감옥행을 선고 받았지만 투자액을 잃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식회계 행위를 방지하거나 탐지를 하기 위하여 연방의회는 2002년에 사베인 옥슬리 (Sarbane-Oxsley)법을 제정하여 상장회사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사베인 옥슬리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런 부정행위를 탐지 내지는 방지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야 할 회사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아서 폐업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크 매니지멘트 (Risk Managemen)사는 회계부정을 단속할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매출이 부진하여 절반 이상의 직원들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베인 옥슬리 법이 통과된 이후 연간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그런 법이 제정되기 전 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매출입니다. 회계부정을 색출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PC를 이용하여 작은 회사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출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 (Fremont)에 소재하는 버사 (Virsa)라는 회사는 직원들의 금전출납부정이나 오류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사베인 옥슬리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고객이 20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50개로 늘어 났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 소재하는 오캐스트리아 (Orchestria)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e-mail을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식거래의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푸로그램을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로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정탐지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관심 있는 기업인들을 위하여 칼럼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실수나 선의의 오류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모든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감사업무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인 감사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계의 부정이나 오류뿐만 아니라 회사의 확장계획이나 장비의 교체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제가 찾아볼 계획입니다. 동포들의 사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가 있으면 부지런히 알아서 애청자들과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끝 

